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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항공사진

An aerial view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Gwanak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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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창기 캠퍼스

	� Early Campuses  
(Before 1975)

•	 개교 당시 캠퍼스들

�	 Early campuses

2	 관악시대

	� Relocation (After 1975)

•	 관악 캠퍼스 기공식

�	� Groundbreaking 
ceremony for  
Gwanak campus

•	 종합 캠퍼스 부지 선정

�	 Campus site selection

•	 관악 캠퍼스 건설

�	� New campus construction

•	 최초의 관악 캠퍼스

�	� First design of  
Gwanak campus

•	 관악 캠퍼스와의 첫 만남

�	 First day at Gwanak

•	 도서관

�	 University Library

•	 새 교문을 짓다

�	 Main G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established by 

merging ten academic institutions, each with 

its own governance system and student cul-

ture, which had been located on eight differ-

ent campuses spread throughout Seoul and 

Suwon.  

In 1975, 30 years after its establishment, the 

university marked the biggest change in its 

history. The eight campuses were merged into 

three: Gwanak main campus, Yeongeon medi-

cal campus, and Suwon agricultural campus.

In 2014, nearly four decades after the relo-

cation, the university built a new green-bio 

research campus in PyeongChang. It is now 

building a 'Smart Campus' in Siheung. 공
간
Campu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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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0년대초 동숭동 캠퍼스 문리과대학 정문

The main gate of the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in the early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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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Dobong-gu

노원구

Nowon-gu

중랑구

Jungnang-gu

송파구

Songpa-gu
강남구

Gangnam-gu

서초구

Seocho-gu

관악구

Gwanak-gu

동작구

Dongjak-gu

금천구

Geumcheon-gu

영등포구

Yeongdeungpo-gu

구로구

Guro-gu

양천구

Yangcheon-gu

강서구

Gangseo-gu
마포구

Mapo-gu

서대문구

Seodaemun-gu

은평구

Eunpyeong-gu

강북구

Gangbuk-gu

성북구

Seongbuk-gu

종로구

Jongno-gu

용산구

Yongsan-gu
광진구

Gwangjin-gu

성동구

Seongdong-gu

동대문구

Dongdaemun-gu

중구

Jung-gu

종암동

•	상과대학

Jongam-dong
•	College of Commerce 

소공동

•	치과대학

•	구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Sogong-dong
•	College of Dentistry 
	 (Formerly Seoul Dental College)

청량리

•	문리과대학 이학부

•	구 경성대학 예과

Cheongnyangni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Sciences Division)
	 (Formerly Seoul University)

이화동

•	의과대학

•	구 경성의학전문학교

•	현 서울대학교 의학연구혁신센터

Ewha-dong
•�College of Medicine
	� (Formerly Seoul Medical College, 

currently SNU Center for Medical 
Innovation)

서둔동 

•	농과대학

•	구 수원농림전문학교

Seodun-dong
•�College of Agriculture and 

Forestry 
	� (Formerly Suwon Agricultural 

and Forestry College, currently 
Gyeonggi SangSang Campus)

남산동

•	예술대학 음악부

•	구 조선신궁

•	현 남산공원

Namsan-dong
•	College of Music 
	� (Formerly Shinto Shrine, currently 

Namsan Park)

을지로

•	사범대학

•구 경성사범학교

•�현 주한미군 공병대와  

훈련원 공원

Euljiro
•College of Education 
	�� (Formerly Seoul Normal College, 

currently the US Military Park)

동숭동 

•	�문리과대학 문학부 

예술대학 미술학부

•�구 경성대학 법문학부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선광산전문학교

•�현 예술가의 집 

방송통신대학

Dongsung-dong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Liberal Arts 
division)

•	College of Fine Arts 
	� (Formerly Seoul University College 

of Law and  Seoul Technical 
College, Seoul Mining School, 
currently Artist House and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공릉동

•	공과대학

•구 경성대학 이공학부

•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Gongneung-dong
•College of Engineering 
	� (Formerly Seoul University, 

currentl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연건동

•	의과대학

•구 경성대학 의과대학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Yeongeon-dong
•College of Medicine 
	� (Formerly Seou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urrently SNU College 
of Medicine)

소격동

•	의과대학 제2병원  

•구 경성의학전문대학 및 부속병원 

•현 국립현대미술관

Sogyeokdong
•SNU Hospital II 
	� (Formerly Seoul Medical College 

and its affiliated hospital,  
currentl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용두동

•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	구 경성여자사범학교 

Yongdu-dong
•SNU High School  
	� (Formerly Seoul Women’s Normal 

School)

개교 당시 캠퍼스들 

EARLY CAMPUSES

수원시 

권선구

Gwonseon-gu, 
Suwon City

청량리

•	법과대학

•구 경성법학전문학교	

Cheongnyangni
•	College of Law 
	� (Formerly Seoul Law College)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캠퍼스를 표기하였으며, 

‘구’는 설립 이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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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동숭동 캠퍼스 전경

경성대학 법문학부가 위치하였던 동숭동 캠퍼스는 이후 서울대학교의 

메인 캠퍼스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창립 당시 동숭동 캠퍼스에는 

대학본부를 비롯하여 문리과대학과 법과대학, 예술대학 미술부 등이 

자리하였다. 경성대학의 법문학부 문과 계통과 이공학부 이과 계통의 

통합 개편으로 이루어진 문리과대학은 문학부와 이학부로 편제되었는데, 

문학부는 동숭동 31번지 동숭동 캠퍼스 문리과대학 구내에 있었고, 

이학부는 청량리 163번지 옛 경성대학 예과 건물에 있었다. 

- 서울대학교 60년사

1965
대학로 ‘세느 강’과 ‘미라보 다리’

언제부터인지 확실치 않지만 학생들은 꽤 오래 전부터 대학본부 및 문리과대학 앞의 대학천을 

‘세느 강’이라 부르고, 그 위 다리를 ‘미라보 다리’라 불렀다. 맨 처음 이름을 붙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한낱 콘크리트 다리에 지나지 않는 다리를 ‘미라보 다리’라고 즐겨 부른 

것은 대학인만이 가지는 독특한 낭만 기질이었다.  

- 서울대학교 60년사  

‘Seine River’ and ‘Pont Mirabeau’ at the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Students used to jokingly but commonly called a bridge and a stream in Dongsung-dong 

campus as Seine River and Pont Mirabeau. Not knowing who named them first, we can only 

guess that SNU students in the 60s and the 70s were quite romantically inclined.  

- 60 Years of SNU History  

Old campus in Dongsung-dong 
In the early days, the main campu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in Dongsung-dong where the Keijo Imperial University had its campus 

before Korea’s liberation. The campus had the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College of Law and the Administration Building. The College 

of Liberal Arts was labeled the ‘College of Colleges’ at the time, but 

later divided into Colleges of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Natural 

Sciences in 1975 when relocated to Gwanak.  

- 60 Years of SNU History 

- 경향신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문계와 자연계를 합친 거라고 볼 수 있는 문리대는 지금의 마로니에 

공원에 있었다. 문리대 앞으로는 성북동에서 흘러내려오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시냇물을 향해 흐드러지게 만개한 

개나리가 이화동까지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다. 문리대 앞은 시냇물이 

해자처럼 찻길과 캠퍼스를 차단하고 있어서 돌다리를 건너야 정문을 

통과할 수가 있었다. 나는 대학 병원에서 의대를 거쳐 문리대에 이르는 

봄날의 싱그러운 숲길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 소설가 박완서(문리과대학 50년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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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문리과대학 시계탑

마로니에, 4.19탑과 함께 서울대 3대 명물로 전해지는 

문리대 시계탑은 반도호텔 앞에 있던 것을 1968년 라이온즈 

서울 남산클럽이 호텔 철거시에 인수해 서울대에 기증한 

것이다. 시계 아래에는 Seoul Namsan이라고 써 있었다. 

종합화 당시 주택공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3년의 소송 

끝에 1977년 되찾았지만 끝내 관악으로 옮겨지지는 못했다. 

(대학신문 기사, 1971. 1. 22.)

Clock Tower 
The most important landmarks of the old campus were the 

marronnier trees, the Tower of the April 19 Revolution,  

and the Clock Tower. The university fought a lengthy court 

battle to retain the clock tower when it was taken over by 

the city government during the relocation process.

- Daehak Shinmun, Jan. 22, 1977

SNU Hospital’s Main Building with Clock Tower
Constructed in 1908 during the Great Han Empire (1897-1910), this was the first modern hospital building in Korea. 

At the time it was said that one could be cured merely by walking beneath its iconic clock tower. After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the building became the Japanese Viceroyalty Hospital and later part of Kejio Imperial University. 

It is now the Medical History Museum, after the construction of a new main building in 1978. 

1947
서울대병원 ‘시계탑 건물’

1908년 대한제국 황제의 지시로 건립된 ‘대한의원’ 건물 (별칭 ‘시계탑 건물’)은 일제시대에는 조선총독부의원이었다가, 

경성제국 부속병원이 되었고, 해방 후 서울대병원 부속병원 본관으로 사용되었다.  1978년 병원 본관이 세워진 후에는 

의학박물관으로 바뀌었다. 궁핍했던 시절 “시계탑 앞에만 가도 병이 낫는다” 낭설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이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기리기 위해 2014년 탑 안의 시계를 최초 설치 당시의 기계식으로 복원시켰다.  

1945년 8월 15일 의사들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계탑 앞으로 뛰어갔다.  

이 때 일제시대부터 수위를 보던 노인이 소리를 지르며 탑을 가르쳤고 누군가 계단을 

타고 올라가 시계탑 아래 4면의 일장기를 닦아냈다. 그 순간 거기서 태극 문양이 모습을 

드러냈다. 일본인들이 감춰놓았던 태극 문양을 해방과 동시에 되찾은 것이다. 

-‘꿈, 일상, 추억 _ 서울대학교 병원 130년을 담다’, 서울대대학교병원사 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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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와 2010년의 연건캠퍼스 

Yeongeon campus  
in the late 1950s and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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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법과대학 건물과 정의의 종

동숭동 캠퍼스의 법과대학 본관 정문 왼쪽으로는 낮고 작지만 역사를 응시하는 자세로 의연히 서 있는  

‘정의의 종’을 볼 수 있었다. 1956년 10월 20일, 개교 10주년을 기념하여 동창회에서 기증한 이 종은 정의를 

이념으로 하는 법학도들에게 부단한 각성을 촉구하는 경종인 동시에 온갖 학내외 비리에 대한 망루였다. 

4・19 혁명 당일 아침, 이 종은 성난 포효로 젊은이들의 피를 끓였고 그날 민주 제전에 목숨을 바친 박동훈의 

장례식에는 애 끓는 조종(㰢㳄)이 되기도 하였다. 관악 캠퍼스로 이전한 후 이 종은 자취를 감췄다가 1980년 

봄에 법과대학 건물 앞에 다시 설치되었으나 곧 철거되었다가 지금은 법과대학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 서울대학교 60년사

College of Law building and ‘Bell of Justice’
The ‘Bell of Justice’ hung in the entrance of the College of Law was humble but meaningful. Donated by alumni 

in 1956 in commemoration of SNU’s 10th anniversary, the bell had been the symbol of justice and democracy. 

Students rang the bell on the morning of April 19, 1960 to announce the beginning of the revolution.   

- 60 Years of SNU History

1950년대

공릉동 공과대학 캠퍼스 

가운데 우뚝 선 건물이 1호관 그 앞 큰 길은 플라타너스 나무가 가득 심어져있던  ‘공대 숲’. 바로 뒤는  2호관, 

오른쪽 뒤는 보일러실, 왼쪽 뒤는 4호관 기숙사와 ‘공대 늪’이다. 

College of Engineering in Gongneung-dong 
The main building (#1) is at the center, and the street in the foreground thick with plane trees was called 

Engineer's Forest. In the background, from left to right, are the dormitory, building 2, and boiler facility.

불암산 밑 공대 캠퍼스는 우뚝 솟은 시계탑에 중정이 있는 당당한 건물이었다.  

전쟁 중 미군이 병원으로 사용하여서, 중앙집중식 스팀난방이 가동되었고 입식 

수세식 화장실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파워플랜트가 기숙사로 쓰였고, 식당은 

콘센트의 가건물이었다. 그렇더라도 모두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서울대 공동의 

교표가 있는데도 공대라는 글자가 잘 드러나지 않아 커다란 S工大가 멋없이 새겨진 

교표를 너나없이 자랑스럽게 달고 다녔다. 여름철 셔츠에도 어김없이 옮겨달았다.

- 조창한 동문 (건축학과 55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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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2.26.
제27회 졸업식    27th graduation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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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악
시
대 R

elocation

관악 캠퍼스 기공식

�GROUNDBREAKING CEREMONY 
FOR GWANAK CAMPUS

2
그 누가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이마가 시원한 봉우리

기슭이마다 어린 예지의 서기가

오랜 주라기의 지층을 씻어 내린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듯이

관악의 이마에 흐르는 보배로운 기름이여

영원한 생명의 터전이여

겨레의 염원으로 기약한 이 날

헤어졌던 이마를 비로소 마주대고

여기 새로 땅을 열어

한 얼의 슬기를 불 밝히니

‘진리는 나의 빛’

이 불이 밝히는 

오 한 세대의 확고한 길을 보아라

온갖 불의와 사악과

어둠의 검은 손이 눈을 가릴 때에도

그 어둠의 정수리를 가르며 빛나던 예지여

역사의 갈피마다 슬기롭던

아 우리 서울대학교

뼈 있는 자의 길을 보아라

뼈 있는 자가 남기는 이념의 단단한 뼈를 보아라

저마다 가슴 깊이 사려둔 이념은

오직 살아 있는 자의 골수에 깃드니

속으로 트이는 이 길을

오 위대한 세대의 확고한 길을 보아라

만년 웅비의 새 터전

이 영봉과 저 기슭에 어린 서기를

가슴에 서리담은 민족의 대학

불처럼 일어서는 세계의 대학

이 충만한 빛기둥을 보아라

온갖 어두움을 가르며

빛이 빛을 따르고

뼈가 뼈를 따르고

산이 산을 불러 일어서니

또한 타오르는 이 길을 

영원한 세대의 확고한 길을 보아라

겨레의 뜻으로 기약한 이 날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민족의 위대한 상속자

아 길이 빛날 서울대학교

타오르는 빛의 성전 예 있으니

누가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To those who ask for the way - 
I tell them, lift your eyes to Mount Gwanak, 
to the cool forehead of its peaks. 
The aura of wisdom wraps the feet
of its slopes and washes the old strata
of prehistoric granite.
Let the dew of Hermon fall upon Zion -
O the blessed drops upon the head!
O the origin of eternal life!

On this day we promised with aspirations -
Minds that had long been apart coming together. 
Here we made new land
and lit wisdom in the soul:
Veritas Lux Mea.
O look at what the light reveals - 
A most resolute path of a generation.
Despite injustices and wickedness
and the black hand of darkness covering eyes -
O the radiant wisdom that split
the crown of darkness!
Ah Seoul National, 
You were wise at every dark turn.

Look at this path, paved by the spine -
A vision as hard and strong as bone.
This vision, ruminated deep within the heart,
now dwells in the marrow of the living
and opens this path from within.
O look at this solid path, paved by a determined 
generation -
A seat of everlasting prowess.

That auspicious spirit, from the holy peak 
to the feet of the mountain.
A university of the people,
Its heart teeming with mountain frost.
A university of the world that rises like fire.
Look at the abundant pillars of light
that cut through all darkness -
So that light follows light
Bone follows bone
and mountains call mountains to rise
and look at this path ablaze -
the eternal path of the eternal people.

This day was promised by the heart of the people.
So to those who ask where the path to our  
nation lies,
Tell them to look to Mount Gwanak,
The great heritor of the people.
Ah Seoul National, your path will shine!
To whoever asks - 
Tell them to lift their eyes
to Mount Gwanak.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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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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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4.2
관악 캠퍼스 기공식에서 정희성 

시인(당시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의 

시를 낭독하는 성낙수 학생 

(당시 국어국문학과 4학년 재학)

A student reads a 
congratulatory poem for 
the new campus

1971년 4월 2일 서울대는 관악산 부지에서 

대통령과 7천여 인사가 모인 가운데 성대하

게 기공식을 가졌다. 관악 캠퍼스 건축은 단

순히 큰 캠퍼스로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종합대학으로 출범했지만 서울 경

기 8개 지역으로 캠퍼스가 분산된 탓에 실질

적으로 연합대학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던 

서울대학교가 진정한 종합대학으로 출발하

는 시발점이었다.

On 1971 April 2, SNU held a grand cer-

emony announcing the initiation of the new 

campus construction. The ceremony was 

attended by SNU community members, the 

Korean President and some 7,000 Gwanak 

residents. The campus relocation was more 

than just moving to a larger campus; the 

university was being completely reorga-

nized, merging eight campuses into three 

and restructuring its educational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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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5월 16일 정부는 관악산 기슭을 종

합캠퍼스 부지로 선정하는데 그 때 밝힌 이유

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중심부로부터 15km 이내에 위치

하고 있다.

2.	�부지가 한강 남쪽에 있어서 한수 이남을 

개발하려는 정부방침과 일치한다. 

3.	�관악부지는 학교시설지구가 약 350만m2 

(107만평)이고 인근에 농과대학 연습림

(514만평)과 인접하고 있어 광범위한 활

동영역을 보유하고 있다.

4.	�이 부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 1945-1975년 캠퍼스 배치계획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영한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final se-

lection of SNU’s new campus location as 

Gwanak area. The major reasons were as 

follows: 

1.	� The Gwanak area was within 15km from 

central Seoul

2. 	�It supported the government’s long-term 

plan to develop the southern part of the 

Han River. 

3. 	�It is large enough and close to the agri-

cultural campus.

4.	 Its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 

- LEE Young Han, A Study on Campus 

Master Plan between 1945-1975

1972
관악 캠퍼스 부지로 선정된  

‘관악 골프장’ 모습

The Gwanak Golf Club is selected 
as the new campus site.

1968.8.28.
서울대 종합캠퍼스 부지로 

태릉 일대가 선정되었다는 

동아일보 기사

A news article announcing the final selection of the new 
campus site as the Taereung area where the College of 
Engineering had been located. 

종합 캠퍼스 부지 선정

CAMPUS SITE SELECTION

이곳은 이미 강남 토지 붐이 일어나기 전부터 평당 7~8천 원 이상을 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금을 들여 골프장을 건설한 동서관광주식회사는 쉽게 땅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지 매입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골프족의 

향락보다는 대학촌 건설이 중요하다는 대통령 권유가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 서울대학교 60년사

1968년 공대가 있던 태릉 

일대가 종합캠퍼스가 될 

것이라는 계획이 공식 

발표되었고, 캠퍼스 

조감도까지 공개되었지만 

부지가 협소하다는 단점이 

부각되어 다음 해 전면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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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4.2.
박정희 대통령에게 관악캠퍼스 설계를 설명하는 

이훈섭 서울대 건설본부장 

SNU Director of Campus Construction 
gives presentation to the Korean President

1975.1.1.
5-12동 (인문관, 사회과학관, 사범관) 

건설 현장 

Buildings 5 to 12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Education) 
under construction

캠퍼스 종합화는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3단

계에 걸쳐 완성되었다. 

1단계(1971-1974)

인문관, 사회관, 자연과학관, 도서관, 학생회

관, 본부, 기숙사, 종합운동장

2단계(1974-1975)

약학관, 환경가정관, ROTC, 예능관, IMC관 

3단계 (1976-1986)

공학관(1980), 박물관(1984), 문화관

(1985), 체육관(1986)

Gwanak campus construction completed

1st Stage (1971-1974)

Humanities, Social Sciences, Natural Sci-

ences, University Library, Administration, 

Dormitory, Stadium 

2nd Stage (1974-1975)

Pharmacy, Environment, Home Econom-

ics, ROTC, Arts,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3rd Stage (1976-1986)

Engineering (1980), Museum (1984), Cultural 

Center (1985), Gymnasium (1986)

관악 캠퍼스 건설 

 
NEW CAMPUS CONSTRUCTION

관악캠퍼스 공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맡은 공과대학 응용과학연구소는 대학 인구를 2만 명으로 

예견하였다. 골프장 18홀과 그 언저리 20만 평에 모든 교육, 연구, 행정 시설을 수용하고,  

나머지 80만 평은 주변 녹지로 남겨 자연 속 캠퍼스를 구상했다. 캠퍼스가 수용 능력을 초과하면 

주변 녹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80만 평의 분계 영역을 뚫고 바깥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차는 20만 평을 둘러싼 순환 도로로만 다니고 순환 도로 내부에서는 걸어 다니게 하였다. 

마스터플랜의 마지막인 ‘대학 도시화 계획’에서는 대학의 지적 자원을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를 염두에 두고 관악캠퍼스 인근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 서울대학교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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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11.
완공 직후 촬영한 관악 캠퍼스 

처음 관악캠퍼스에 준공된 건물은 총 24개였

다. 인문관 8개(1~8동), 사범관 4개(9~12

동), 약학관 2동(20~21동), 행정관(60동), 

중앙도서관(62동), 온실(64동), 교수학습개

발센터(61동), 학생회관(63동). 외곽의 교수

회관(67)은 1967년부터 이미 식당으로 사용

되고 있었다.

Gwanak campus had only 24 buildings in its 

first year: eight buildings for humanities, four 

for education, two for pharmacy, and six for 

natural sciences. Besides the college build-

ings, an administration building, a library, 

the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and 

a student center. The faculty club had been 

built in 1967 as a restaurant.

최초의 관악 캠퍼스 

�FIRST DESIGN OF GWANAK CAMPUS

❶

❷

❸

❽

❺

❼

❻

❹

❾

❶	 대운동장�

❷	 인문관

❸	 사범관

❹	 자연과학관

❺	 약학관

❻	 중앙도서관

❼	 버들골

❽	 교수회관

❾	 공학관 터

Stadium

College of Humanities

College of Education 

College of Natural Sciences

College of Pharmacy 

University Library 

Willow Park 

Faculty Club 

Building lots for College of 
Engineering

관악산 산세를 최대한 살려 

조성하였다. 관악산 정상에서 

북서로 뻗어 내리는 능선을 

중심으로 좌우 계곡에는 수영장과 

댐을 건설하였고 더 내려온 곳에는 

천문대와 교수회관을 두었다. 

주 능선 좌우에 형성된 계곡에는 

교육시설 4동을 한쪽이 트인 ‘ㅁ’자 

형태로 배치하였으며, 각 동은 

오버브리지로 연결하였다. 

- 서울대학교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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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3.5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첫 입학식  

First matriculation ceremony on 
Gwanak campus

관악 캠퍼스와의 첫 만남

FIRST DAY AT GWANAK 

비오는 날 관악캠퍼스로 첫 출근하여 새 연구실에 짐을 풀어 대충 정리하고 책상 

앞에 걸터 앉아 남향창 밖을 내다본다. 정면에 웅장한 도서관 건물, 동쪽으로 00관,  

서쪽엔 본부, 그 위에 깨끗한 현대건물들로 구획된 하늘. 낯선 시야가 아무래도 

가슴에 안겨들지 않는다. 동숭동에서 8시 출근버스, 오후 6시 20분 퇴근버스를 

놓치지 않고 맞춰타는 새 관성을 붙이기 위하여 꽤 오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 1975.7.23. 동아일보 기고문 ‘관악산 정착기’ 김웅구 불문과 교수 

1975.3.14 
관악 캠퍼스에서의 첫 등교 First day on Gwanak campus

1975.3.17 
관악 캠퍼스로 첫 출근하는 

교직원들  

Staff members’ first day on 
Gwanak campus

서울시는 서울대학교 이전에 따라 3개 버스노선을 새로이 마련했고 5개 노선을 연장, 

서울대학교 앞까지 운행하는 버스 대수를 109대에서 295대로 크게 늘렸다.

- 1975년 3월 4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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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0.18.
자하연 앞 산책 Taking a walk around Jahayeon p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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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0.29. 
완공된 첫 해의  

관악 캠퍼스

- 국가기록원

Gwanak campus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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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관악캠퍼스 Gwanak Campus in 2015 

ⓒ JongOh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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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14.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University Library Kwanjeong

ⓒ JongOh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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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중앙도서관 열람실

University Library

2015
중앙도서관 관정관 

‘이성의 방’

Room of Reason, 
University Library 
Kwanjeong

서울대 개교 이래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공간은 단연 중앙도서관이다. 1930년 준공된 경성제국대학 부속 도서관 건물을 

물려 받은 것이 최초의 도서관이었는데, 1946년 개교 당시 좌석 수는 100석이 채 되지 않았고 장서는 총 60만 권 정도였다. 

2016년 현재 중앙도서관은 본관과 2015년 증축한 관정관을 합쳐 국내 최대 규모이며 장서 역시 500만권에 육박해 국내 

대학 도서관 중 가장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The university library has been greatly expanded over the last 70 years. At the time of its 
establishment, the library had less than 100 seats and 600,000 books. As of 2016, with the addition of 
Kwanjeong Library, the university library has about 5,000 seats and 5 million books, which makes it as 
the largest university library system in Korea in terms of book holdings and area.

도서관

UNIVERSITY LIBRARY

- 서울대 신축 도서관 건립에 100만원을 기부한 주유소 아르바이트생 조모씨의 편지 中 (2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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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3.2.
정부 선전 플랫폼으로 

활용되던 정문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used the 
main gate as a platform 
for propaganda

1978.2.21.
처음 세워진 교문 

The main gate first 
revealed

2012년 정문 

정문은 90년대에 잠시 개나리색으로 채색했다가 2006년  

개교 60주년을 맞아 은회색으로 도장하고 밤에도 빛나도록  

전등하고 갑갑해 보이던 철문은 걷어 내었다.

The main gate was colored yellow for a brief period in  
the 1990s, and later repainted silver-grey in 2006 to 
celebrate SNU’s 60th anniversary. 

서울대가 교문을 갖게 된 것은 관악 캠퍼스

로 이전한 지 한참이 지난 1978년이었다. 교

문 디자인을 두고 학내 투표까지 했으나 합

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험난한 과정을 거쳤

다. 결국, 학내 교수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에서 미술대학 강찬균 교수가 B안으로 제시

했던 정장 모양의 교문 디자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현재의 교문을 갖게 되었다.

SNU’s main gate has been the most distinc-

tive icon of the university since it was first 

built in 1978, three years after the reloca-

tion. The design for the new gate was hotly 

debated, and it was extremely difficult for 

the SNU community to reach a consensus. 

Even the design that the committee initially 

selected was widely rejected as “too con-

ventional.” The current design is that of Pro-

fessor KANG Chan-Kyun (College of Fine 

Arts), who submitted it as an alternative after 

the initial design was dismissed. Professor 

KANG's design was ultimately adopted with 

the unanimous consent of the committee 

members. 

새 교문을 짓다

MAIN GATE

1977.3.1.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던 

3개의 교문 디자인 

동숭동 정문과 유사하게 지은 ‘가’안, 기념비 같은 

구조의 ‘나’안, 불국사 축조기법으로 민족 고유의 

느낌을 살렸다는 ‘다’안을 두고 학생회관에서 

실시한 투표에서 나, 다 안으로 표가 모였지만 

‘서울대인의 합의’라고 부를만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SNU community members were asked 
to vote for a gate design among these 
three conventional designs.

가치를 환산하기 힘든 서울대학교의 상징이 된 교문이지만,  

착공 당시에는 ‘일반적인 문의 특성을 무시한’ ‘상징을 위한 상징이고’ 

‘효율성이 고려 안돼 모양은 불안정’ 하다는 식으로 학생들의  

맹 비난을 받았다. 

- 대학신문(1977.8.22.) 기사에서 인터뷰 내용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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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 

	 Establishment

•	� 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

�	� Ordinance to establish 
Seoul National University

•	 미네소타 프로젝트

�	 Minnesota Project

2	 입시 

	 Admissions

•	 대학 입학시험

	 Entrance examinations

•	 대학의 팽창

	� Expansion of the 
University

운
영

2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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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8.22 
최초의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 (군정법령 제102호)

미군정청 관보(Official Gazette)에서 재인용 

1946.8.22.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 

법제처 http://www.law.go.kr

The Ordinance of Establishm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rdinance Number 102,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한국은 이제 제대로된 국립대학 하나를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 갈림길에 섰다. 

지금 포기한다면, 한국에는 수준 낮은 작은 대학들만 남을 것이고,  

그것은 결코 한국인들이 원하는 교육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	�Progress Report: Seoul National University 1 Jan. - 30 June 1947  by President Harry B. Ansted  
국대안 파동 당시 Harry Bidwell Ansted 서울대학교 초대총장이 작성한 보고서 中 (1947.8.4.)

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

�ORDINANCE TO ESTABLISH SEOUL 
NATIONAL UNIVERSITY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

[시행 1946.8.22.] 

[군정법령 제102호, 1946.8.22., 제정]

제1조 (목적) 본 영은 조선국민에게 우수한 고등교육 시설을 제공하고 활용케 

하여써 조선 청년으로 하야금 개인으로서의 조선인 자신과 또 현대사회의 국민

으로서의 조선인민의 향상을 위하야 그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온갓 이익과 기회

를 적의 이용케 함으로써 목적함.

제2조 (목적 달성의 방법) 본 영의 목적은 기존 교육 시설을 재편성되는 국립서

울대학교에 합동하야 시시로 필요 우는 요망에 응하야 기 외 교육 시설을 점진

적으로 흡수하고 기타 필요한 대학, 학부 급 연학 기관을 증설하며 우수한 교수 

진용을 정비하고 현 학교 운영상의 결함을 제거하며 행정면에 있어 절약 정책을 

수립하고 전 세계 일류 고등 교육 기관의 학술 수준에 필적할 만한 정도로 동 대

학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감리제도(경쟁 시험 급 기타 방법에 

의한)를 창정함으로써 달성함.

제3조 (입학 자격 규정) 본 대학교 입학 자격 규정은 시시로 본 대학교 이사회가 

제정함. 단, 여하한 시 우는 여하한 경우를 물론하고 그 종족, 국적, 종교, 성별, 

가문(사회 계급) 우는 경제적 지위 혹은 조건 여하가 본 대학교 입학 급 출석의 

허 불허, 본 대학교에 의하야 혹은 본 대학교 내에서 수여되는 학위 졸업장, 증

명서, 장학금, 증여금, 급여, 명예 우는 상여 등의 부여를 결정하는 필수 조건이 

되지 못함.

연이나 이사회는 조선의 공익이 필요로 인하는 시는 하시든지 문서에 의한 공포

로써 본 대학교에 입학 우는 출석이 허용될 수 있는 조선 내에 정주하지 않는 자

의 정원을 백분율 우는 수에 의하야 규정함을 득함.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자, 

1945년 11월에 100여명의 유지인사들로 

구성된 “조선교육심의회”가 구 경성제국대

학 건물을 활용하여 국립종합대학교를 세우

도록 제안하였다. 미군정청 학무국에서 일

하던 한국인 관리들이 이 제의에 호응하여 

1946년 7월 13일 “국립서울대학교 안”을 

발표했고,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 설립

에관한법령”이 공포되었다.

After gaining independence from Japan in 

1945, one hundred dignitaries of the Na-

tional Committee on Educational Planning 

proposed opening a national university by 

making use of the Seoul University build-

ings.  With the support of Korean officials 

working at the Department of Education of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 proposal to establish “Seoul Na-

tional University” was formally announced 

on July 13, 1946, and was formalized in an 

ordinance to establish Seoul National Uni-

versity.

- 신용하 사회과학대학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60년’

- Professor SHIN Yong-ha, 60 Years of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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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12.4.
미국 지역신문인  

Oakland Tribune에 보도된  

현신규 교수 기사 

UC 버클리에서 연구 중인 뛰어난  

한국 학자가 4회차 비자 연장에  

실패해 전쟁 중인 고국에 돌아가야 

한다는 사연을 안타깝게 소개하고 

있다. 

고국의 척박한 산림을 개선하기 

위해 육종을 개발하던 현신규 

박사를 위해  

UC 버클리 산림학과 교수들은 

미 국무부에 비자 연장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한다. 

A news article from Oakland 
Tribune about Professor 
HYUN Sin Kyu. 

1955년에 미네소타 의대로 떠났어요. 연수하는 4년 동안 시카고도 못 가 봤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강의실 가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놀지 않고 실험실에서 일했어요. 방학 동안에도요. 

꼭 한번 몇 명이서 근처 옐로스톤 공원에 갔다 온 일이 있었어요. 

- 이호왕 박사(의학과 54졸), 한탄바이러스 발견

미네소타 프로젝트 

MINNESOTA PROJECT
 

미네소타 프로젝트(1954-1961)는 미국 정

부의 전후 한국 원조 사업의 하나로 서울대

학교가 교육 연구의 기틀을 잡는데 크게 기

여했다.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교수진의 재

교육을 포함한 인재 양성 계획이었다. 이 계

획을 통해서 서울대학교 교수 218명이 미네

소타 대학에 유학하였다. 이들 중 15명이 박

사 학위를, 71명이 석사학위를 받았다. 수준 

높은 미국 학문을 수입함으로써 뒤떨어진 학

문 수준을 짧은 시간 동안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미네소타 프로젝트

를 통해 공과, 농과, 의과 등 이공 계통에 집

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과학 기술의 비약적

인 발전을 가져왔고, 이는 1960년대 한국 공

업화의 기반이 되었다.

- 서울대학교 60년사 

The Minnesota Project (1951-1961) was one 

of the US aid programs that played a key 

role in rebuild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the Korean War. The most effective 

aspect of the project was the re-education 

program for SNU faulty members. A total 

of 218 SNU professors studied at the Uni-

versity of Minnesota: 15 received doctoral 

degrees and 71 master’s degrees. This 

drastically improved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research in Korean higher education. 

Focusing on funding science and engineer-

ing, Korea achieved great industrial devel-

opment in the 1960s.  

- 60 Years of SNU History 

1954.9.5.
미네소타 대학과 기술원조협정 체결 

가운데 최규남 총장, 오른쪽에 Orville Freeman  

미네소타 주지사

Minnesota Project signed 
CHOI Kyu-nam, 5th President of SNU (center), 

and Orville Freeman, 29th Governor of Minnesota  

(seated right), after signing the historic Minnesota 

Project agreement.

1956
미네소타대학 간호대학장에게 

간호행정교육 수료증을  

받고 있는 이귀향 서울의대  

부속 고등간호학교 교장

The Head of the Nursing 
Department receives a 
certificate from the Dean of 
Nursing of the University of 
Minnes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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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입시 변화 

1945-1961 
자율적인 서울대 단독 시험

1969-1980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와 병행

 

1981-1987 
대학별 시험 전면 폐지, 

학력고사 선시험 후지원 

1988-1993 
학력고사 선지원 후시험 

1994-1996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대학별 본고사 부활 

1998-2004 
대학별고사 폐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 

논술시험 병행 

2005-현재 
지역균형선발제도 

도입, 수시모집 전형 및 

사회배려자 전형 확대 

1952.4.14.
1952학년도 서울대학교 

입학시험 문제. 

영어 시험문제는 사범대학 

영문학과 피천득 교수가 

출제하였다. 

Admission examination 
questions written by 
faculty members

대학 입학시험

ENTRANCE EXAMINATIONS

60년대는 대학입시의 격변이 지금보다 심

한 때였다. 40-50년대의 대학별 단독 입시

를 정부가 주도해 국가고시로 바꾸었지만 

1964년 다시 대학별 단독시험으로 돌아갔

다. 1969년부터는 대학입학예비고사와 대

학별고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선회한다. 

SNU’s admissions policy has been changed 

many times. In the early years of its estab-

lishment, the university accepted students 

through its own entrance exams. The gov-

ernment later introduced national examina-

tions standardized for all college applicants.  

서울대학교는 개교 후 입학제도를 

정비해 나갔다. 이사회는 1947년 

8월 ‘국립서울대학교임시규정’을 

마련하여 입학 자격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입학 지원 

자격은 ‘당국의 인정을 받은 6년제 

중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중등학교 

졸업성적이 대학교에 진학하여 

능히 최고학부의 교육을 계속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였다. 

- 서울대학교 70년사

1957.3.7.
대학별고사 답안지를 채점하는 교수들 Professors grade admissions exams.

입
시 A

dm
ission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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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서울대 학부 

입시 경쟁률은 5:1 

수준이었다.  

정원은 2,300명 정도였고 

지원자는 통상 12,000명 

정도였다. 

- 서울대학교 60년사 도표 

�60년대 서울대 입학시험장 모습

Cheer message banners for 
examinees in the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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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3.2.
서울대 역사상 가장 많은 신입생이 입학했던 

1981년 입학식 

1981 saw the highest number of 
students admitted in SNU’s history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4,960
6,530

3,315

4,960
6,526

4,900 4,645

4,435

4,395

4,385

4,385

4,385

4,730

4,950

5,020
6,526

5,020
6,400

5,319 4,974 4,669

모집인원(명)

Admission quotas
졸업정원(명)

Graduation quotas

1983.3.14.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기사 

A news article reports that 
the number of enrolled 
students had drastically 
increased to 27,600 in 
1983 from 16,800 in 1980.

1980-1993년 졸업정원과 모집인원

Graduation and admission quotas  
1980-1993

1980년 신입생 3,315명을 선발했던 서울대

는 정부의 ‘7.30 교육개혁조치’로 ‘졸업정원

제’를 실시하고 1981년 6,530명을 입학시

켰다. 신입생 증원은 시설 투자 없이 학생 수

를 늘릴 수 있는 문과계열에 집중되어 인문대 

360%, 경영대 325%, 법대 227%를 증원했

다. 캠퍼스 과밀화를 야기했던 졸업 정원제는 

1987년 최종 폐지되었다. 

In 1980,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Graduation Quota System,’ which was 

intended to admit more students and gradu-

ate less. SNU’s admission quota increased 

360% for the College of Humanities, 325% 

for th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228% for the College of Law. The cam-

pus became severely crowded in the early 

1980s because of this, and the system was 

scrapped in 1987. 

대학의 팽창 

EXPANSION OF THE UNIVERSITY

강의실에서, 도서관에서, 그리고 식당에서 심각한 

과밀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서울대의 ‘줄서기문화’도 형성된다. 

도서관에 자리잡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다.  

졸업 정원제 탈락이 최초로 적용되어 13명의 

학생이 중도탈락한 1983년도 에는 ‘요즘 너 

안보여서 짤린 줄 알았어’가 보편화된 말이었음을 

보면 그것이 학생들에게 끼친 심적, 육체적 

고통을 짐작할 수 있다. 캠퍼스에 꽉 들어찬 선배, 

동료들 속에 섞여서도 신입생들은 유대감보다는 

경쟁의식과 고립감을 더 느꼈다. 

- 서울대학교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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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3

Students

1	 대학문화

	 Youth Culture

•	 교복

�	 University uniform

•	 동숭동 시절

	� Youth culture in the  
early days

•	 70년대 대학문화

	� Campus culture in the  
1970s

•	 80년대 대학문화

	� Counterculture in the  
1980s

2	 학생운동

	� Student Movement

•	� 서울대학교 학생운동 

1946-

�	� Student movements since 
1946

•	 광주와 학생운동

	� Gwangju Uprising and 
SNU

•	 4.19를 기억하다

	� Remembering the April 19 
Revolution

•	 박종철과 학생운동

�	 Martyr PARK Jong-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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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11.8.
토론을 위해 동숭동 대학본부 앞에 모인 학생들

Students gathered for a political discussion. 

대
학
문
화 Y

outh C
ult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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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서울대 입시에서 

여학생은 509명이 지원해 

267명이 합격하고 그 중 

101명이 이공계였다고 

전한다. (대학신문 1955.4.18.) 

1950년대 서울대 캠퍼스에는 

약 1,000명 정도의 

여학생들이 진학중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은 

별도의 ‘여학생회’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여성 

지식인의 정체성을 키워갔다. 

1959년에는 최초로 

여학생(사범대학 박희진 양,  

현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이 

전체 수석을 차지해 

대통령상을 받기도 한다. 

1957.5.3.
‘총여학생회’에 참석한 여학생들

Women’s Stud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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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UNIVERSITY UNIFORM

1947년 3월 2일 개교 직후 혼란기에 서울

대 교복이 최초로 제정되었다. 남학생은 감

색, 여학생 감색 또는 흑색의 투피스 (여름

에는 흰 블라우스에 스커트)를 입도록 하고 

머리에는 베레모를 쓰게 했다. 당시 학교에

서 교복 옷감으로 ‘해군사지지(地)’를 1양분 

7000환에 판매하고 따로 만들어 입게 했다. 

The SNU uniform was a two-piece navy-

colored suit with a beret. Students mostly 

wore them for formal events. The uniforms 

were first made in 1947, redesigned in 1965, 

and disappeared in the late 1970s when the 

Korean fashion industry began to flourish. 

1970년대 

교복 입은 여학생

- 대학신문 

A student in uniform

1950년대 

입학식장에서 교복 입은 신입생들 

First-year students in uniform at the 
matriculation ceremony

1969.3.25.
교복을 입고 영부인을 맞이하는 정영사 학생들

Students in uniform greet First Lady at 
their dormitory

교복 착용은 필수가 아니었다.  

개교 초기의 여학생들은 실제로 일상에서 

치마저고리를 입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한다. 1970년대까지 공식행사에 

사용되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거의 

사라졌다. 

 - 서울대학교 60년사 

1956.12.20.
을지로 사범대학 

입구에서 교복 입은 

남학생

- 국가기록원 

A student in 
uniform in front 
of the College 
of Education in 
Eulj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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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4.23.
동숭동 「쌍과부집」에서 술을 마시는 

학생들

- 경향신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SNU students drinking at the  
‘Two Widows’ pub

쌍과부집은 문리과대학 앞 의과대학 뒷담에 기대어 판잣집으로 지은 가게로, 김말엽 

노훈자 두 과부가 막걸리를 파는 곳이었다. 1960년대 전반 학생 운동이 고조되었을 때 

“학생 운동의 역사는 쌍과부집에서 시작하여 ‘새세대사’(문리과대학 학생신문사)에서 

끝난다.”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학생들이 치열하게 고민하며 이상을 공유하고 승화하던 

장이었다. 대학로 무허가 판자촌에 세워져 있다가 1965년 6월 강제철거되었다. 

- 대학신문 1965.6.7.

학림다방은 서울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그 찻잔을 만져봤다고 할 정도로 

당시의 명소였다. 1956년 우리나라 최초로 생긴 다방으로 알려져 있으며, 

문리과대학을 지칭하는 ‘학림(學林)’에서 이름을 따왔다. 80여명이 앉을 

수 있었고 피아노가 한 대 있어 학생들이 자주 쳤다고 전한다. 

- 서울대학교 60년사

1964년경

‘학림다방’에 모인 의과대학 학생들 

- 1964년 의과대학 졸업앨범 

SNU medical students gathered at Café Hakrim 
(Hakrim Dabang)

동숭동 시절

�YOUTH CULTURE IN THE EARLY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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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4.7.
마이티 카드게임을 즐기는 학생들 

70-80년대 대학가를 휩쓸었던 놀이는 국산 카드게임 마이티. 마이티는 

공격과 수비 양쪽으로 팀을 나누어 진행하는 두뇌형 카드 게임으로 

대학별로 룰이 달라 서울대에는 ‘관악 5마’, ‘관악 6마’ 등의 버전이 

있었다고 전한다. 서울대 이공계학생들의 하숙집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나 확인되지 않는다. 

Students playing ‘Mighty’ 
The ’Mighty’ card game is thought to have been invented by SNU students, 

who enjoyed brain games. The Student Center in the 1970s was constantly 

filled with gamers. 

캠퍼스의 잔디밭 등에서 활기를 고 있던 카드놀이가 관악으로 옮겨온 후 학생회관 바둑실 휴게실을 

점거, 더욱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기분이다. 오전 11시만 되면 바둑실과 곳곳에는 카드족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자욱한 담배연기와 쩔렁거리는 동전소리 속에서 바삐 카드를 돌리고 있는 군상들이 

보인다. 이런 모습은 저녁 7시 캠퍼스가 완전히 어둠에 싸여도 계속된다. 지금 우리가 시간을 보내지 

못해 카드를 소일할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한 나라에 사는 대학생인가? 

-	�대학신문, ‘새 캠퍼스 이것이 문제이다’  

1975.3.31. 

축제가 열리면 캠퍼스는 쌍쌍파티, 

미스터서울대선발대회, 막걸리마시기 대회 등으로 온통 

북적거렸다. 지금 보면 좀 퇴폐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는 아직 광주의 오월항쟁이 있기 전이었다. 

-	�신국조 명예교수 

1975.10.18. 
관악에서의 첫 축제에  

‘맥주마시기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

1960~1970년대 축제의  

특징은 단과대학별로 독자적인 

축제를 활성화하여 대학별 

정체성을 형성해 갔다는 

것이었다. 관악으로 이전한 

후에는 전 대학 단위의 

학생활동이 서서히 꾸려져 갔다. 

Beer drinking competition 
at the first University 
Festival in Gwanak
Each college had its own festival 

in the 1960s and 1970s.  

SNU held the first university-

wide festival after moving to 

Gwan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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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0.23.
버들골에서 휴식을 취하는 학생들과  

학내에 진입한 전경들

Riot police are on guard as students relax 
Beolgeugol Park on campus

80년대 대학문화

�COUNTERCULTURE IN THE 1980S

80년대는 학생운동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서

울대 학생들이 사회변혁을 위한 움직임에 참

여하였다. 봄 가을에 열리던 ‘대동제’가 되었

고, 5월에 열리던 학예제는 5.18 광주항쟁

을 기념하는 ‘오월제’로 바뀌었다. 학생들은 

왜곡된 역사와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의식을 

공유하고 울분을 터트린 다음 민족문화로 승

화하는 방식의 대학문화를 만들어 갔다.

In the 1980s, a great number of students 

came to engage in political issues and par-

ticipate in demonstrations. The semi-annual 

university festival was recast as a Dae-

dongje, ‘Solidarity Festival’, where students 

shared their pro-democratic political ideals 

and conducted cultural performances.

1980년대 대학 문화의 가장 큰 변화는 학생 운동이 활성화하고 대중화하는 과정에서 

운동권 문화가 급격히 확산된 점이다. 운동권 문화는 단순히 이들 운동권만의 문화를 

의미하지 않았다. 체제에 대한 저항과 사회 변혁을 지향하는 대항 문화 전반을 의미했다. 

운동권이든 비운동권이든 1980년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운동권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	�서울대학교 60년사

1988.10.27.
사회대 여학생 서클의  

퀴즈 한마당

Students of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host a 
feminism trivia contest

1984.5.15.
최루탄 가스를 참으며 

등교하는 학생들 

The smell of teargas 
was an everyday 
oc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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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4.17.
문리과대학 교정으로  

진입하는 전경들

Riot police invading the  
old SNU campus.

1971.5.22.
최루탄 가스 가득한 세느강

- 경향신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The ‘Seine River’ filled with 
tear gas.

1962.6.8.
한미행정협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4.19.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를 열었다.

After the April 19 
Revolution, the student 
protest against the 
signing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was the largest 
ever to that point. 

1953
부산 임시캠퍼스 근처에서 

단과대학별 깃발 아래 모여 

휴전협정 반대 및 북진통일 

궐기 시위를 하는 학생들

SNU students against the 
signing of an armistice 
agreement take to the 
streets.

1964.3.24.
한일회담에 반대하며 문리대 

앞에서 이완용 화형식을 하는 

서울대 학생들

- 경향신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Students protesting 
against the Korea-Japan 
talks of 1964 burn an 
effigy of YE Wanyong, 
the pro-Japanese 
minister who led the 
signing of the Japan-
Korea Annexation Treaty 
in 1909.

1964.4.17.
학원 자율화를 요구하며  

동숭동 캠퍼스 교문을 나오는  

학생들 

Students leaving campus 
to take to the streets for 
the democratization of the 
university.

학
생
운
동 Student M

ovem
e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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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학생들은 광주 항쟁 당시 상황을 찍은 비디오를 돌려 보며  

정권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반성, 그리고 운동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한마디로 ‘광주’ 는 1980년대 학생 운동의 상징이었다. 

- 서울대학교 60년사

1984.5.18.
‘광주영령추모제’ 행렬  

Students march on campus 
honoring victims of the 
May 18 Gwangju Uprising

1984.5.17.
오월제 축제가 한창이 되자 

학생들은 ‘광주학살 5적 규탄’을 

외치며 교문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On the Spring Festival 
day, students engaged 
in a fierce demonstration 
honoring victims of the 
May 18 Uprising.

광주와 학생운동 

GWANGJU UPRISING AND SNU

1988.5.19.
고 조성만 학생(화학과 84학번)의 영결식.

광주 사태를 규탄하며 투신한 조성만 학생의 

넋을 기리기 위해 도서관 앞에서 영결식을 

지내고 시청 앞까지 상여를 이고 가서 노제를 

지냈다.

- 대학신문 

SNU students held a campus funeral 
for Joseph Seongman CHO (entering 
class of 1984, Chemistry) who had 
jumped off the Catholic Building 
demanding to bring the murderer of 
Gwangju Massacre to justice. Students 
marched from campus to the Seoul 
City Hall hand-carrying his cof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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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를 기억하다

REMEMBERING THE APRIL 19 
REVOLUTION

문리과대학이 4.19 정신을 간직하고자 1961

년 4월 19일 건립한 4.19 기념탑은 관악 캠

퍼스로 이전하면서 초기에 공대 폭포 근처 

외진 곳으로 옮겨졌다가 학생들의 항의로 

2002년 4월 현재의 정문 부근으로 옮겨졌

다. 기념탑에는 ‘상아탑은 진리의 탐구자요 

정의의 수호자다. 비분 속에 폭발된 4월의 궐

기는 엄숙한 대의의 극명이요 정기의 절규이

었다.’라는 고 김치호 학생의 추모비문이 새

겨져 있다.

The April 19 Revolution Memorial Tower was 

first established in 1961, one year after the 

revolution. The tower bears an inscription: 

“The university seeks truth and defends 

justice.” When relocated to Gwanak, it was 

moved to an isolated place, but was later 

moved to the center of the campus in April 

2002. 1984.4.9.
4.19 기념탑 앞에서 단과대학별로 

참배를 올리는 학생들

Students pay homage to victims at the April 19 
Revolution Memorial Tower

1961.4.19.
동숭동 캠퍼스에서 열린 

4.19 기념탑 제막식

- 국가기록원 

April 19 Revolution Memorial 
Tower unveiled

1984.4.9.
4.19 참배 도중 

마라톤 대회에 

합세해 순환도로를 

달리는 학생들

Students run 
a marathon on 
the campus 
beltway in 
commemoration 
of the April 19 
Revolution. 

2016.4.19.
정문 근처 4.19 공원에서  

거행되는 기념식 

Annual memorial 
ceremony held at the 
April 19 Revolution 
Park.

총장배 마라톤 대회가  

열리던 날 학생들은 외딴 곳에 

있던 4.19 기념탑에서  

4.19 희생정신을 기념하는 

참배를 진행하고 있었다.   

참배 진행 중 마라톤 행렬이  

그 곳을 지나게 되자 많은 

학생들이 어깨동무를 한 채로 

마라톤에 참가해 수 백 명이 

함께 순환도로를 달리는  

장관을 연출하였다. 

- 대학신문 198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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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서울대학교 ‘민주화의 길’ 박종철 흉상과  

물고문 조각상

서울대학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희생한 

학생 19명을 추모하는 1.2km의 둘레길을 조성하고 

‘민주화의 길’로 명명하였다. 사진은 1987년 

고문으로 희생된 고 박종철 학생의 물고문을 

형상화한 조각이다. 

SNU ‘Path of Democracy’ and water torture sculpture
SNU created the ‘Path of Democracy’ to honor the sacrifices 

that its students made for democracy. The sculpture depicts the 

water torture of PARK Jong-cheol under police interrogation. 

1988.2.26. 
학위복을 입고 시위하는 학생들

- 경향신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Students hold a placard stating “Jong-cheol! We cannot 
graduate without you.”

학생들은 졸업식사를 읽는 

총장에 등을 돌린 채 돌아앉아 

운동가요 ‘친구2’ (안치환)를 

부르기 시작했다.  

“어두운 죽음의 시대, 내 친구는 

굵은 눈물 붉은 피 흘리며 

역사가 부른다..” 노래가 

울려퍼졌다. 문교부 장관이 

등단하자 ‘나가자’는 구호와 함께 

‘타는 목마름으로’를 부르며 

퇴장하였다. 전체 6천 6백여명중 

4백여명만 남았다. 

- 대학신문 1988.2.26.

박종철과 학생운동 

MARTYR PARK JONG-CHEOL



•	 합격의 영광

�	 Honor of acceptance

•	 졸업의 영광

�	 Honor of graduation

•	 떠나며

	 Leaving SNU

•	 대통령과 서울대

	� Korean presidents and 
SNU

•	 명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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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교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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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Honor and 
Gra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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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 영광

HONOR OF ACCEPTANCE  

1984.1.20.

대운동장에 붙은 합격자 방을 확인하는 사람들.  

개교 이래 변함 없던 이 방식은 1993년부터 전화 

통지로 바뀌었다. 

- 연합뉴스

Prospective students and their families 
gather in the stadium to look for their names 
on the admissions list. 

1965.2.15
서울대 수석합격생  

언론 보도 

- 경향신문

A newspaper report 
on the student who 
received admission 
to SNU with the 
highest exam score. 

우리는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학칙을 준수하며 학문과  

인격 도야에 정진하고 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 긍지와 명예를 드높일 

것을 선서합니다.

- 서울대학교 입학 선서

1975.3.5.
입학식에서 선서하는 

당해 수석합격자 김승대군

The student with the highest admission exam score swears the 
oath taken by incoming SNU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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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의 영광 

HONOR OF GRADUATION

1982.2.26.
대운동장에서 열린 학위수여식 Graduation ceremony held at the main stadium

2016.2.26. 
체육관에서 열린 학위수여식 Graduation ceremony held at the gymnasium

1997.2.26.
1급 지체장애인 수석졸업자 

고운산씨 

51회 수석 졸업자인 고운산 

씨가 학생 대표 답사를 읽고 

있다. 고씨는 어릴 때 앓은 

소아마비로 하반신 장애가 

있었지만 남다른 열정으로 

미술대학을 수석 졸업했다.  

Valedictorian provides  
inspiration
Valedictorian KO Unsan reads 

his speech sitting on the floor. 

Mr. Ko had post-polio paralysis 

but graduated first in the 

College of Fine Arts. 

“세간에서는 고운산 군의 장애문제가 화제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나 자신은 고 군의 신체적 장애는 거의 

의식하지 못한 문제였다. 고통 속에서도 그는 늘 웃는 

얼굴이었으며 시종일관 노력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 

불편한 다리로 관악산 야외 스케치 수업까지 빠지지 

않는 것을 보며 경이감을 느꼈다.” 

- 지도교수 김병종 (미술대학 동양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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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29.
제70회 후기 학위수여식 70th summer graduation ceremony

1975.8.31.
처음으로 관악에서 열린 29회 졸업식을 마치고 After the 29th graduation ceremony, which was the first held at 

Gwanak campus

1956.3.28.
제10회 졸업식이 끝나고 

기념촬영하는 어떤 가족

- 국가기록원 

After the 10th graduation 
ceremony 

떠나며

LEAVING SNU

- 작가 이우환 (미술대학 회화과 1956년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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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서울대

�KOREAN PRESIDENTS AND SNU

1958.3.28.
제12회 졸업식에서 최우수 학생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 국가기록원

President RHEE Syngman at the 
12th graduation ceremony

1973.2.26.
22회 졸업식에서 성적 우수 졸업자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박정희 대통령

President PARK Chung-hee at the 
22nd graduation ceremony 

현재까지도 성적 최우수 

졸업생에게 수여되고 있는 

은메달 

직경 4센티미터에 은 14돈과 

금도금이 된 메달로 현재  

시세로 약 14만원 상당이다. 

A silver medal has been 
presented to summa cum 
laude graduates by the 
Korean President since the 
first president Rhee

1994.2.26.
제48회 학위수여식에서 시상하는 

김영삼 대통령

President KIM Young-sam  
at the 48th graduation 
ceremony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 차례 서울대 졸업식에 참석했다고 전한다. 성적 최우수자에게 주는 

‘대통령상’을 만든 것도 이승만 대통령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매년 서울대 졸업식에 참석해 최우수 졸업생에게 메달을 수여하다가 1974년 이후로는 

안전상의 이후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에는 1994년 김영삼 대통령,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각 1회 졸업식에 참석하였다.

�현직 대통령으로 6년만에 서울대 학위수여식을 찾은 김대중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시대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제 학벌이나 학력에 안주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서울대 교문을 나서면서 서울대 출신임을 잊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2000.2.26.
제54회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 내외 President KIM Dae-jung at the 54th graduation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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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8.10.
서울대 명예박사 1호는 맥아더 장군, 2호는 하지 장군이었다. 

SNU’s first two honorary doctorates were given to US Army 
Generals Douglas E. MacArthur and John R. Hodge.

2005.10.14. 
故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1945-2006)이 

서울대 5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선정 기념사를 하는 모습. 

이후 2011년 109호 명예박사로 선정되었다. 

1995.7.6.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96번째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있다. 

Nelson Mandela receives the 
96th honorary doctorate. 

서울대는 70년 동안 100명이 넘는 국내외 

인사들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해 왔다.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했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초창기

에는 대부분 정부의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1999년 김수환 추기경이 97호 

명예박사학위 수여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관련 교수는 “서울대가 자율적으로 추진하

고 심사해 수여자를 선정한 것은 사실상 처

음”이라고 설명했는데 그 후 실제로 넬슨 만

델라 대통령, 아웅 산 수 지 여사, 고 이종욱 

WHO 사무총장 등 세계 평화와 인류문명 발

전에 기여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수여 대

상이 되었다. 

In the early days, honorary doctorates were 

given to those chosen by the government 

for political reasons. After 1999, SNU began 

to give the honor to those who devoted their 

lives to world peace and humanities. 

1호 

맥아더 극동사령관

General Douglas E. MacArthur 
1948.8.10.

3호 

이승만 대통령

President Syngman RHEE
1949.7.15.

96호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대통령

President Nelson Mandela 
1995.7.6.

97호	

김수환 추기경

Cardinal Stephen  
KIM Sou-hwan 
1999.10.29.

104호 

소설가 박완서 

Writer PARK Wansuh
2006.5.17. 

105호	

반기문 UN 사무총장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2008.7.3.

109호	

고 이종욱 WHO 사무총장

WHO Director-General  
LEE Jong-wook 
2011.8.17.

111호	

아웅 산 수 지 여사 

Daw Aung San Suu Kyi 
2013.2.1.

명예박사 

HONORARY DOCTORATES

2013.2.1.
111번째 명예박사 아웅 산 수 지 여사가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 

Daw Aung San Suu Kyi receives the 111th 
honorary doctorate

The late LEE Jong-wook, former Director-General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ceived the 109th 
honorary doctorate after he had passed away in 2006. 
Here he attends the 59th anniversary of SNU, one year 
before his death. 

“아무리 생각해도 

명예박사학위는 어디 쓸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학위가 자랑스럽지 

않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살다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작은 

기적처럼, 저 혼자만의 밀실에 

두고 삶이 진부하고 지루해질 

때마다 꺼내보고 위안을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설가 박완서의 명예박사학위 수상 답사 中

  (200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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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기념식

�CELEBRATING THE ANNIVERSARIES

1956.10.15.
개교 10주년 기념식 10th Anniversary 

1966.10.15.
개교 20주년 기념식 20th Anniversary 

1986.10.15.
개교 40주년 기념식 40th Anniversary 

1996.5.31.
개교 50주년 기념 ‘관악인의 밤’  50th Anniversary 

2016.10.14.
개교 70주년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북경대 총장(왼쪽)

Presidents of SNU and Peking University at the 
70th Anniversary

2006.10.14.
개교 60주년 기념 정문 채색 및 점등 60th Anniversary

1976.10.15.
개교 30주년 기념물  30th Anniversary 

지난 70년간 서울대학교의 빛나는 

발전은 이러한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늘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의 양심을 대변하고, 지성의 

빛(Veritas Lux Mea)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왔습니다. 해방 직후의 

혼란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는 물론 

한국경제의 개발연대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서울대학교를 꿋꿋이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셨기에 

오늘의 서울대학교가 있게 했다고 

믿습니다.

- 제25대 성낙인 총장의 개교 70주년 기념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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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30.
“신양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200명이 신양 정석규 이사장(화학공학 52졸)의 기부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한 조각씩 그린 모자이크를 완성해 그에게 헌정했다. 

200 SNU students dedicated a mosaic of Shinyang Suk Gyoo CHUNG in an 
appreciation of his generous donation.

2004년 완공 
신양학술정보관 I  Shinyang Engineer Hall

2007년 완공

신양학술정보관 II Shinyang Humanities Hall
2010년 완공

신양학술정보관 III Shinyang Social Sciences Hall

2016.8.30.
‘SNU 장학빌딩’ 수익금으로 2016년 2학기 장학생 606명에게 

17억원을 나누어 주는 서정화 동창회장(법학과 59졸)

President of SNU Alumni Association SHU Chung Hwa awards 606 
students 1.7 billion KRW in scholarships made from the revenue of the 
SNU Scholarship Building. 

2011.10.20. 
임광수 전 동창회장(기계공학과 52졸)이 동문들을 독려해 모은 기금으로 

지은 ‘SNU 장학빌딩’. 빌딩 임대 수익으로 매년 장학금을 주는 진짜 

‘장학빌딩’이 2011년 탄생했다.  

Former President of SNU Alumni Association LIM Kwang Soo 
raised almost 40 billion KRW to build the ‘SNU Scholarship 
Building’ to provide continuos scholarships to SNU students 
with its monthly revenue. 

모래알 같다던 서울대인들이 

모교와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하여 

373억 원이라는 기금을 모아 

‘장학빌딩’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후배들에게는 

장학금을 모교 연구자들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임광수 전 서울대 동창회장 (19대-24대)

선배의 이름으로 

FOR FUTURE GENERATIONS

서울대 학생들은 자신들이 가장 즐겨 찾는 문화 공간인  

신양관 I, II, III 건물을 선물한 “신양 할아버지”(정석규 태성고무화학 창업자)를 

위해 작은 이벤트를 열었다.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한 그의 가치를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쌈짓돈을 보낸 학생들이 600명.  

그렇게 모인 1200만원은 관악구 저소득층에 전달되어 그들이 평생 

이어갈 기부의 씨앗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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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ORIGIN
       前史	 근대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 대한제국이 최초의 근대식  

고등교육기관들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기원을 제공한 시기

	 1895	 �법관양성소 설립(법과대학), 

한성사범학교 설립(사범대학)

	 1899	 의학교 설립(의과대학)

	

	� Moder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established

The Korean Empire 
establishes a modern higher 
education system to promote 
the nation’s independence 
and modernization.

		  1895 	� Judicial Training Institution 
established

		�	�   Hanseong Normal School 
established 

		  1899 	� Medical School established  

1907 

의학교 강의실

A classroom of the 

Medical School

2008

국제하계강좌 수업

International 

Summer  

Institute class

2010

창의연구실습 

수업

Creative 

Research 

Practice 

class

1975	 RELOCATION
      綜合化	 관악캠퍼스로 통합 이전

각지에 분산되어 있던 캠퍼스를 

관악캠퍼스와 연건의 의학계 캠퍼스, 

수원의 농학계 캠퍼스로 통합하여 

종합대학의 위상을 갖춘 시기

	 1975	 관악캠퍼스에서 첫 입학식

	 1980	 �공과대학의 관악캠퍼스 이전으로 

캠퍼스 종합화 완료

	

	� Centralizing the  
campus in Gwanak 

SNU merges its multiple 
campuses into three main 
locations: Gwanak,  
Yeongeon and Suwon.

		  1975 	� First matriculation ceremony on  
Gwanak campus

		  1980 	� College of Engineering relocated 
to Gwanak campus completing 
the first stage of relocation.

1946	 FOUNDATION
       開校	�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대학으로 설립

해방된 민족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대학으로 설립

	 1946	 �국립서울대학교 

개교(문리과대학, 

공과대학,

농림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상과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대학원)

	

	 �Founded as the first 
national university

The government  
establishes SNU to educate 
the leaders of the newly 
independent nation.

		  1946	� Seoul National University 
opened with 9 Colleges and  
1 Graduate School

1987	 DEMOCRATIZATION
      民主化	 정치 민주화의 흐름 속에 	

	 대학 민주화 달성

서울대학교가 배출한 인재들이  

정치 민주화를 달성하고, 학내에서는  

학원 민주화를 이루는 시기

	 1987	 6월 민주항쟁 참여 및 학원 자율화 획득

	 1991	 첫 교수 직선제를 통해 김종운 총장 취임

	

	 Moving toward Democracy 

The SNU community contributes to 
the democratization of the nation and 
educational system.

		  1987 	� SNU community members initiated the 
June Struggle for Democracy

		  1991 	� Professor KIM Chong-un elected as 
SNU’s president through the first direct          
election involving all faculty members

1950	 WAR & RECONSTRUCTION
   戰爭/再建	� 임시캠퍼스와 대학 재건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한국전쟁의 시련을 극복하고  

전후 복구에 힘쓰는 시기

	 1951	 �부산에서 전시연합대학 	

편성으로 수업 운영

	 1953	 본부 및 문리과대학 서울 복귀

	 1954	 대학 재건을 위한 ‘미네소타 프로젝트’

	

	� Continuing education  
during and after the  
Korean War

Moving its campus to Busan,  
SNU continues classes  
during the War, and makes  
efforts to reconstruct the  
war-torn university. 

		  1951 	 Classes relocated to Busan
		  1953 	� The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and Administration  
Office returned to Seoul 

		  1954 	� Minnesota Project for the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5	 INTERNATIONALIZATION
      國際化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

민족의 대학을 넘어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시기

	 2002	 SCI 논문 발표 수 세계 30위 권 진입

	 2003	 농업생명과학대학 관악캠퍼스로 이전

	 2005	 지역균형선발전형 시행

	

	 Conducting global research 

SNU becomes renowned 
internationally as a top research 
university.

		  2002 	� Placed among top 30 in the world in 
terms of SCI paper publications

		  2003 	� Colleges of Veterinary Medicine and 
Agriculture & Life Sciences relocated 
from Suwon campus to Gwanak 
campus 

		  2005 	� Undergraduate admissions policy 
changed to ensure regional diversity 

1960	 DEVELOPMENT
      體系化	 양적 성장과 	

	 대학운영의 체계화

사회발전을 이끌어 가면서  

민족의 대학으로 자리잡은 시기

	 1961	 �4월 학기제에서 	

3월 학기제로 변경

	 1970	 �새 캠퍼스 통합 이전 부지로 관악산 

서북 지역 	

1백만 평을 공식 선정

	

	� University system 
expanded and organized

The number of faculty and 
students is vastly increased. 

		  1961 	� Academic year changed from 
April - March to March – February

		  1970 	� 3.3 km2 land in Gwanak selected 
for the new campus site

2012	 AUTONOMY
      自律化	 국립대학법인으로 	

	 법적 지위 전환

정부 직속의 국가기관에서 

자율성을 가진 국립대학법인 으로 

전환하면서 세계 선도 대학으로 

도약하는 시기

	 2011	 ‘국립대학법인’으로 법적 지위 전환

	 2014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완공

	 2015	 관정도서관 개관

	

	� Incorporated as an 
independently run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nges its legal status from a 
government organization to an 
incorporated university by law.

		  2011	 Incorporated
		  2014 	� SNU PyeongChang campus, a bio-

technology complex opened
		  2015 	 Kwanjeong Library opened 

연 표

CHRO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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